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11.16 

한국종합기술, 3분기 매출액 953억 원 “전년동기比 83.2%↑” 

▶ 수주 확대 및 대형 신재생에너지 EPC 프로젝트 본격 진행에 힘입어 매출·이익 동반 성장 

 

<2020-11-16>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(023350, 대표이사 이상민)은 2020년 3분기 실적

이 매출액 953억 원,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

 

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83.2%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해, 상반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지속

하고 있다.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2,118억 원, 영업이익 19억 원을 달성했다. 

 

명지연료전지, 부천연료전지, 삼영 E&E 소각열 EPC(설계/조달/시공)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

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 및 수익성 향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. 3분기 누적 기준 EPC 분야 매

출 비중은 40%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. 연료전지발전, 폐열회수발전, 바이오리액터 기술을 활용한 바

이오가스 증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결실을 맺으며 사업 다변화를 이룬 것도 주요 성과다. 

 

회사 관계자는 “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지만, 정부의 SOC 투자 확대 

및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덕분에 수주 및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또 “한국종

합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으로, 안정적 성장 기반 위에서 제2의 

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고 있다”고 밝혔다. 

 


